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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나눗셈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나눈다는거야 라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‘ !!’ .
우리에게 나누기란 명이 개의 빵을 나눠가지려면 인당 몇 개씩 가져야할까요 정도의 표현까지만 쉽게 이해하기 때“5 10 1 ~?” 
문이다.

이처럼 나눗셈이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
나는 [ 나눈다 묶는다 나머지 묶을만큼 묶고 남은 찌꺼기-> , -> 라고 표현하겠다 ] .
  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이걸 일차식으로 묶든 이차식으로 묶든 원래의 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, . 
이해되는가?

     

    

우리는 여기서  의 꼴에서
의 위치에 있는 놈이 나누는 식의 역할이고 는 몫이며 의 위치에 있는 놈이 나머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에
단지 쳐다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 똑같은 식이라도 어떻게 쳐다보냐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, .
즉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, .

  를 일차식 로 묶으면 나누면 몫은 ( )  이고 묶이지 않고 남은 찌꺼기 나머지 는 ( ) 이다.
  를 이차식 으로 묶으면 나누면 몫은 ( ) 이고 묶이지 않고 남은 찌꺼기 나머지 는 ( )  이다.

그렇다면 어떻게든 묶이기만 하면 그들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, ?
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다 나머지는 묶을만큼 묶고 남은 찌꺼기 , 
즉 아직 더 묶일 여지가 남아있다면 걔는 절대로 나머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, !

  

 

위의 식을 살펴보면 내가 처음 설명한 식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기에 나머지는 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
이는 아직 덜 묶였기에 아직 나머지로 인정 받을 수 없다.

그렇기에 위의 식을    로 적절히 항등변형하여  로 바꿀 수 있다면

   로 적절히 변형되어 아직 한번 더 묶을 수 있게 된다.

따라서,   로 더 이상 묶이지 않을때까지 끝까지 묶어주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남는 
을 나머지라고 정의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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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표준형+Build up) vs 

이차다항식을 예로 들자면, 는 일반형의 형태이고 의 꼴을 표준형이라고 부른다.
우리가 식을 설정하려고하면 보통 일반형으로 식을 쓰려고 하는데 표준형의 형태로 써야 효과적이다.

31 16)

를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고   이다.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
라고 한다면 의 값은?

예를 들어 위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  라고 쓰고 나누는 식이 삼차식이므, 

로 가 이차이하의 다항식이 되어 라고 쓰는 순간  무려 개의 변수를 구해야하는 대참사가  3
펼쳐진다.

‘를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 이라는 조건은’

로 묶을만큼 묶고 남은 찌꺼기가 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

라는 식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절히 더하고 빼면서 변형하면 무조건 로 바꿀
수 있다.

따라서

  라고 쓰지말고 

  라고 쓰게 되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변수가  단 한 개만 구하면  
되는 아주 깔끔한 꼴이 되고  만 대입하여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.

 


